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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역동적 변화를 겪는 시

기로서, 영양필요량이 일생 중 어느 시기보다 높아서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균형적인 영양섭취가 자신의 성장 발육과 일

생의 건강을 결정하게 되며 또한 가치관이 적립되는 시기이

다.1) 이 시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가정

을 이루어 자녀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기 영

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진

학을 위한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시간부족 등이 

일상화되어 아침결식, 잦은 간식 및 폭식 등과 같은 불규칙

적인 식생활,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의 빈번한 섭취 등의 

여러 가지 식습관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2-5) 학년이 올라

갈수록 청소년들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교급

식이나 외식과 같은 가정 밖 식생활의 비중이 커져 스스로 

자신의 식생활을 결정해야 할 경우가 많아지는데 반하여 바

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부분 기호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의 필

요성은 절실하나 현재의 진학위주의 학교교육 여건에서는 제

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한 식사는 단순히 식욕이나 기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영양지식을 기초로 

한 바른 식생활의 실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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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ddle-school students (158 boys and 199 girls) and their mothers were asked about nutritional attitudes, nutritional 
knowledge, dietary habits, and food intake using a questionnaire to examine whether nutritional knowledge and dietary 
behaviors of mothers affected their children’s dietary habits. Nutritional attitude scores (total, 15 points) and nutritional 
knowledge scores (total, 20 points) of girls were 11.24 and 16.13 points, respectively, which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10.47 and 15.43 points for boys. Generally, mothers received higher points than their children for all scores surveyed, but 
the resul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ys’ mothers and girls’ mothers. The mean nutrient adequacy ratio 
(MAR) was calculated from dietary nutrient intakes to assess overall quality of meals. The results showed that girls had 
a higher MAR than that of boys (0.89 vs. 0.86, p ＜ 0.01).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were examined by Pearson’s cor-
relation coefficient within children and between children and their mother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
served between nutritional attitudes and knowledge in both boys and girls. In girls,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nutri-
tional attitudes and dietary habits, nutritional knowledge and dietary habits, and dietary habits and MAR were also sig-
nificant. In boys, only dietary habits and MAR were correlated with those of their mothers. Nutritional attitudes, dietary 
habits, and the MAR of girls’ mothe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nutritional attitude, dietary habits and the MAR 
of girl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fluence of mothers on dietary behaviors of children was greater in girls than that in 
boys, suggesting that a gender-specific nutrition education program is need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 Nutr 
2011; 44(2): 140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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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식생활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식습관은 장기간에 걸

친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의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며 일생동안 지속될 뿐 아니라 자손을 통해 계승되는 

경향이 있다. 가정은 최초의 환경으로 가족은 동일한 주거 환

경에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므로 가족만의  독특한 생활양

식과 행동태도를 가지게 된다.6)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아이

들과 함께 하는 어머니에 의해 아이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은 물론 신체적, 사회적 발달 등 모든 측면에서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7) 가정 내에서 주부들은 가족 모두가 섭

취할 식품을 계획, 구입, 조리함으로써 가족의 식생활을 좌

우하게 되므로 주부들의 식생활 태도 및 영양지식은 가족 

전체의 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가족의 건강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8) 이와 같이 식습관은 가족생활

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의 식습관은 가족의 식생활을 

관리하는 주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가정 밖에서 식사를 하는 기회가 많아

지게 되어 이 모델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었다.9)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식생활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어머니가 자녀의 식생활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

는 기회는 더욱 줄었다고 보여 진다. 이처럼 자녀의 식습관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

다고는 하나 여전히 주부가 식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는 현재

의 가족구도에서 주부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는 자녀 세대

의 식습관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성장 발달에 요구되는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

해서는 올바른 영양지식을 토대로 한 바람직한 식습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식습관과 식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지식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영양지식의 수준과 식습

관 및 식생활 태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분분하

다. 청소년들에서 영양지식과 식습관 점수는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10) 영양지식의 점수는 높으

나 실제 식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영양소의 급원식품 등

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면서 식사횟수나 아침결식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 영양지식과 식습관은 비례하지 않음

도 보고되고 있다.11) 청소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표본추출 방식으

로 전국 중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영양

지식이 높을수록 좋은 식습관을 보여준다고 하여 영양에 대

한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음12)을 나타낸 반면, 부산지

역 초등학생 어머니들에서 영양지식이 실천 의지로 이어지지 

않아 영양지식과 영양태도 점수간의 상관관계는 낮다고 보

고하고13) 있어 영양지식과 실제 영양섭취 행위에 관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영양지식 수준과 식

습관 또는 식행동과의 관련성이나, 부모와 자녀들에서 이러

한 요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나, 

대부분의 연구는 식품선택 과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

용하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에 대해서이거나, 부모의 식

습관 요인과 아동의 비만도와의 상관성을 밝히는데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14-18) 현재까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초기인 중학생들의 식생활 실태와 이들

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영양에 대한 관심이나 

영양지식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사항, 영양태

도, 영양지식, 식습관, 영양섭취 실태를 조사하여 이 시기에 

습득된 영양지식의 수준이 좋은 영양 상태를 반영할 수 있

는지를 연구하고, 남·여 중학생과 어머니의 영양태도, 영양지

식, 식습관, 영양섭취 실태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바람직한 식생활 행동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위

한 청소년 및 어머니 대상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연 구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대구시 수성구와 달서구 소재 중학교 각 1개교

에 재학 중인 학생 총 680명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007

년 3월 28일~4월 13일에 실시되었다.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교실에서 설문 조사하였고, 어머니에 대한 설문조사는 가정

통신문을 통해 조사지를 회수하였다. 학생과 어머니의 설문

지가 동시에 회수된 비율은 남학생은 94.4%, 여학생은 98.5%

였으나, 식사섭취조사에서 섭취한 식품의 눈대중량까지 성실

하게 답변한 대상자는 총 357명으로, 남학생과 어머니 158

명 (회수율 44.3%), 여학생과 어머니 199명 (회수율 61.6%)

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내용 

일반사항

학생 대상으로 성별, 연령, 신장, 체중을 설문하였고, 어머

니 대상으로 연령, 신장, 체중, 최종학력, 직업, 월수입 등을 

조사하였다. 

영양태도

영양에 관한 관심, 영양교육 경험유무, 영양교육 희망, 영

양지식의 전달 유무, 영양지식 생활 실천 유무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3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그렇다’의 긍정

적인 응답은 3점, ‘보통이다’는 2점,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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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은 1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에 관한 태

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영양지식

학생의 영양지식은 (주)두산, (주)동화사, (주)천재교육, (주)

지학사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를 근거로 열량 및 기본 영양소

의 역할, 함유 식품 등에 관한 지식과 트랜스지방, 비만 등 

건강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영양지식은 학생의 영양지식에 참고한 중학교 교과

서와 (주)두산, 교학연구사, 법문사 발행 고등학교 가정 교과

서와 선행연구자19,20)들이 사용한 질문사항을 근거로 20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각 문항별로 ‘예’, ‘아니오’, ‘모르겠다’에 

답하도록 하였고, 맞는 답은 1문항 당 1점씩 배당하고 합산

하여 영양지식 점수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에 관

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식습관

일주일 간의 아침식사 섭취 정도, 식사량, 식사속도, 편식 

정도, 간식 섭취 습관을 조사하였다. 3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은 3점, ‘보통이다’는 2점,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응답은 1점을 부여하고 합산하여 

식습관 점수로 하였다. 식습관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

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밖에 영양정보 공급원, 본인의 식

습관 상의 문제점 및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식사섭취조사 및 영양소 섭취량 환산

식사섭취조사는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학생과 어머

니가 가능한 같은 날 섭취한 식품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눈

대중량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지에 식품사진, 그릇 등을 자

료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조사부분 조사지침서 참조)로 첨

부하였고, 조사된 식품의 목측량을 중량으로 환산한 후, 영

양평가 프로그램인 CAN-Pro 3.0 (Computer Aided Nutri-
tional Analysis Program) 전문가용 (한국영양학회 2005)

을 이용하여 1일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영양소 섭취

량을 권장섭취량이나 충분섭취량과 비교한 비율로 영양소 

적정도 (nutrient adequacy ratio: NAR)를 계산한 후 1 이

상일 때는 1로 간주하여 각 영양소의 NAR을 합한 후 영양

소 수로 나누어 평균 영양소 적정도(mean adequacy ratio: 

MAR)를 구하였다.21) 

통계 분석
본 연구 자료는 SPSS program package (Ver 12.0)를 사

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의 일반적, 전체적 경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

였다. 영양지식은 최저점수 0점부터 20점 만점을 4등분하여 

분포를 나열하였고, 영양태도와 식습관은 최저점수 5점부터 

15점 만점을 4구간으로 나누어 분포를 나타내었다. 학생과 

어머니의 영양지식 점수, 영양태도 점수 및 식습관 점수는 남

학생과 여학생, 남학생의 어머니와 여학생의 어머니 간의 평

균을 t-test로 비교하고, 영양태도, 영양지식 및 식습관 점수

의 분포는 χ2-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학생 내 그리고 

학생과 어머니의 영양태도, 영양지식, 식습관, MAR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계수를 구하고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Table 1과 같이 남학생 158명으로 

44.3%, 여학생 199명으로 55.7%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남학생 14.8세, 여학생은 14.9세였으며 남학생의 어머니 평균 

연령은 42.2세, 여학생의 어머니는 41.6세였다. 어머니의 학력

은 대졸 이상이 각각 46.8%, 43.2%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졸 이상이 59.4%를 차지하였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

는 경우는 남학생이 41.1%, 여학생 43.2%이였고, 월수입은 

평균 남학생 가정이 381만원, 여학생 가정은 391만원 수준

이었다. 설문조사에 의해 파악한 신장과 체중을 토대로 체질

량지수 (체중 kg/신장 m2)를 계산한 결과 남학생 19.6 ± 2.5 

여학생 18.5 ± 2.2 남학생 어머니 21.4 ± 2.2 여학생 어머니 

21.2 ± 2.2로 어머니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남학생의 체

질량지수는 여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태도, 영양지식, 식습관 수준 
영양태도, 영양지식, 식습관에 관한 조사결과는 Table 2와 

같다. 영양태도는 총 15점 만점에 남학생은 10.47, 여학생은 

11.24로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적 (p ＜ 0.001)으로 높았으며 

어머니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점수분포를 보면 남학생의 

35.4%, 여학생의 40.7%가 10~11점을 획득하였고, 남학생 

31%, 여학생 14.1%가 5~9점의 낮은 점수를 획득하여 남학

생의 영양태도 점수가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영양지식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영양지식 20점 

만점에 남학생은 평균 15.43점, 여학생은 16.13점으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영양지식 점수가 높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었다 (p ＜ 0.01). 그러나 그 차이가 0.7점에 불과하여 영

양지식 점수에 의한 변별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어

머니의 영양지식점수는 약 17점으로 남·여 학생의 어머니 간

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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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 점수는 남·여 학생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이 15점 

만점에 각각 10.84, 11.13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 또한 남학

생 어머니 11.50과 여학생 어머니 11.62를 획득하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정보 출처, 식행동 및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조사대상자의 영양정보 출처, 본인의 문제되는 식행동 및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영양정보의 출처는 학생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인

터넷, 주변 지인들이며, 어머니의 경우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가 주된 출처로 나타났다. 본인이 

자각하는 문제되는 식행동은 남학생의 29.1%가 ‘급하게 먹

는 습관’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편식 

(25.9%), 불규칙한 식사 시간 (17.1%)의 순으로 답하였다. 여

학생은 24.1%가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편식 (23.1%), 급하게 먹는 습관 (14.6%)이라고 응

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자각하는 식행동 문제유형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5). 남·여학생의 

어머니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식습관 문제점을 ‘불

규칙한 식사 시간’, ‘급하게 먹는 습관’, ‘과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은 학생, 어머니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부모님·형제 자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남

학생 31.0%, 여학생 42.7%로 여학생의 참여의도가 훨씬 높

았다 (p ＜ 0.01). 남·여학생 어머니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5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Total (N = 357) Boys (N = 158) Girls (N = 199) χ2

Student’s age (yr)

14 129 (36.1)1) 58 (36.7) 071 (35.7) 0.221
15 147 (41.2)1) 66 (41.8) 081 (40.7)

16 081 (22.7)1) 34 (21.5) 047 (23.6)

Mother’s age (yr)
≤ 39 081 (22.7)1) 35 (22.2) 046 (23.1) 5.974
40-44 207 (58.0)1) 84 (53.2) 123 (61.8)

45-49 064 (17.9)1) 37 (23.4) 027 (13.6)

50 ≤ 005 (01.4)1) 02 (01.3) 003 (01.5)

BMI2)

Students 19.6 ± 2.5***3)4) 018.5 ± 2.2
Mothers 21.4 ± 2.2***3)4) 21.22 ± 2.2

Mother’s education level
Primary school 001 (00.3)1) 01 (00.6) 000 (00.0) 3.814
Middle school 002 (00.6)1) 00 (00.0) 002 (01.0)

High school 142 (39.8)1) 63 (39.9) 079 (39.7)

College 052 (14.6)1) 20 (12.7) 032 (16.1)

University 160 (44.8)1) 74 (46.8) 086 (43.2)

Mother’s occupation
Housewife 206 (57.7)1) 93 (58.9) 113 (56.8) 2.640
Self-employed 036 (10.1)1) 18 (11.4) 018 (09.0)

Employee 047 (13.2)1) 19 (12.0) 028 (014.1)

Profession 039 (10.9)1) 15 (09.5) 024 (012.1)

Farmer 001 (00.3)1) 01 (00.6) 000 (00.0)

Etc. 028 (07.8)1) 12 (07.6) 016 (08.0)

House income (10,000 won/mo)

＜ 200 013 (03.6)1) 05 (03.2) 008 (04.0) 6.190
200-300 058 (16.2)1) 25 (15.8) 033 (16.6)

300-400 122 (34.2)1) 53 (33.5) 069 (34.7)

400-500 073 (20.4)1) 41 (25.9) 032 (16.1)

＞ 500 091 (25.5)1) 34 (21.5) 057 (28.6)

1) N (%)   2) BMI (Body Mass Index) = Weight (kg)/Height (m)2   3) Mean ± SD   4) ***: p ＜ 0.001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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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ores of nutrition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habit of students and their mothers

Score
Student

χ23) Mother
χ2

Boys (N = 158) Girls (N = 199) Boys (N = 158) Girl (N = 199)

Nutrition attitude 5-9 49 (31.0)1) 28 (14.1) 15.40** 008 (05.1) 007 (03.5) 1.74
10-11 56 (35.4)1) 81 (40.7) 053 (33.5) 060 (30.2)

12-13 46 (29.1)1) 77 (38.7) 079 (50.0) 102 (51.3)

14-15 07 (04.4)1) 13 (06.5) 018 (11.4) 030 (15.1)

Average2) 10.47 ± 2.01 11.24 ± 1.60*** 11.81 ± 1.38 12.09 ± 1.43
Nutrition knowledge 0-5 03 (01.9)1) 00 (00.0) 15.81** 000 (00.0) 001 (00.5) 2.43

6-10 12 (07.6)1) 02 (01.0) 000 (00.0) 002 (01.0)

11-15 53 (33.5)1) 60 (30.2) 032 (20.3) 041 (20.6)

16-20 90 (57.0)1) 137 (68.8) 126 (79.7) 155 (77.9)

Average 15.43 ± 3.63 16.13 ± 2.46*** 17.08 ± 1.92 17.03 ± 2.25
Dietary habit 5-9 31 (19.6)1) 33 (16.6) 01.70** 020 (12.7) 025 (12.6) 0.54

10-11 73 (46.2)1) 85 (47.2) 050 (31.6) 070 (35.2)

12-13 45 (28.5)1) 67 (33.7) 067 (42.4) 080 (40.2)

14-15 09 (05.7)1) 14 (07.0) 021 (13.3) 024 (12.1)

Average 10.84 ± 1.54 11.13 ± 1.63*** 11.50 ± 1.79 11.62 ± 1.66

1) N (%)   2) Mean ± SD *: p ＜ 0.05, **: p＜ 0.01, ***: p＜ 0.001 by t-test   3) *: p＜ 0.05, **: p＜ 0.01, ***: p＜ 0.001 by chi-square test

Table 3. Sources of nutrition information, dietary behaviors and influential factors of dietary habit of students and their mothers

Variables
Students Mothers

Boys (N = 158) Girls (N = 199) Boys (N = 158) Girls (N = 199)

Sources of nutrition information
School class 017 (10.8)1) 015 (07.5) 07 (04.4) 009 (04.5)

TV. Radio 079 (50.0)1) 078 (39.2) 084 (53.2) 100 (50.3)

Newspaper. Magazine 008 (05.1)1) 010 (05.0) 043 (27.2) 043 (21.6)

Internet 021 (13.3)1) 049 (24.6) 09 (05.7) 019 (09.5)

People around 030 (19.0)1) 043 (21.6) 013 (08.2) 019 (09.5)

Medical center 003 (01.9)1) 004 (02.0) 000 (00.0) 001 (00.5)

Others 000 (00.0)1) 000 (00.0) 002 (01.3) 008 (04.1)

χ2 09.427*** 9.195
Bad dietary behavior self-pointed out

No problem 013 (08.2)1) 016 (08.0) 011 (07.0) 020 (10.1)

Irregular meal time 027 (17.2)1) 048 (24.1) 037 (23.4) 053 (26.6)

Overeating 013 (08.2)1) 025 (12.6) 031 (19.6) 036 (18.1)

Unbalanced diet 041 (25.9)1) 046 (23.1) 018 (11.4) 019 (09.5)

Frequent eating out, snack 008 (05.1)1) 022 (11.1) 011 (07.0) 013 (06.5)

Frequent meal skipping 002 (01.3)1) 001 (00.5) 006 (03.8) 002 (01.0)

Instant or processed food 008 (05.1)1) 011 (05.5) 006 (03.8) 005 (02.5)

Eating in a hurry 046 (29.1)1) 029 (14.6) 37 (23.4) 049 (24.6)

Others 000 (0.00)1) 001 (00.5) 001 (00.6) 002 (01.0)

χ2 17.989*** 5.487
Influential factors of dietary habit

Parent, brothers, sisters 114 (72.2)1) 154 (77.4) 131 (82.9) 156 (78.4)

Friends (people around) 013 (08.2)1) 022 (11.1) 003 (01.9) 007 (03.5)

School (class, teacher) 0v7 (04.4)1) 005 (02.5) 000 (00.0) 002 (01.0)

Newspaper, magazine, TV 013 (08.2)1) 010 (05.0)  020 (12.7) 022 (11.1)

Economic condition 001 (00.6)1) 004 (02.0) 04 (02.5) 010 (05.0)

Others 010 (06.3)1) 004 (02.0) 000 (00.0) 002 (01.0)

χ2 08.788*** 5.812

1) N (%)

***: p ＜ 0.001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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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어머니가 참석을 희망하여 적절한 영양교육 프로그

램의 실시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영양소 섭취상태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이섭취량 조사 결과 계산된 영양

소의 섭취상태를 각 영양소의 권장섭취기준 또는 충분섭취

량에 대한 섭취비율로 나타낸 것은 Table 4와 같다. 에너지

의 경우, 에너지필요추정량 대비 남학생은 86.5% 여학생은 

101.0% 로 남학생의 에너지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남·여학생 어머니 각각 에너지필요추정량의 

96.7%, 92.6%를 섭취하였으며 어머니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단백질 섭취량은 남·여학생과 어머니 각각 178.6%, 

179.0%, 173.6%, 167.5%로 모두 권장섭취량 이상을 섭취하

였다. 칼슘은 권장섭취량 대비 남학생 63.2% 여학생 71.2%

로 저조하였으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는 칼슘섭취가 유의적

으로 (p ＜ 0.05) 높았고, 어머니의 경우는 권장섭취량의 95.8%

와 100.4%를 나타내어 어머니의 칼슘섭취량은 학생들에 비

해 높은 편이었으며, 권장섭취량 기준을 거의 충족시키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엽산의 섭취상태는 학생과 어머니 모두에

서 권장섭취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섭취하였으나 그 밖

의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C, 티아민, 비타민 

B6, 니아신, 철분, 아연, 인 등의 영양소는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을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학생은 비타민 E와 철분의 섭취가 여학생에 비해 유의적으

로 좋았고, 그 외의 비타민 C,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B6, 

니아신 등은 여학생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식사를 통

한 영양섭취의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기위해 평균 영양소 적

정도를 산정한 결과 남학생의 평균 영양소적정도는 0.86, 여

학생은 0.89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의적인 차이 (p ＜ 

0.01)를 보이며 영양소 섭취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여학생 어머니의 평균 영양소적정도는 모두 0.90으로 영양

소 섭취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였다.

Table 5는 에너지필요추정량의 75% 미만, 영양소의 하루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한 대상자 비율과 대상

자수를 보여준다. 부족한 대상자 비율은 칼슘이 가장 높았으

며,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76.6%와 69.8%를 나타내었다. 다

음이 리보플라빈으로 각각 65.2%와 36.2%에 해당하였다. 비

율 분포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영양

소는 에너지, 티아민, 리보플라빈, 인, 철, 아연인 반면에 남

학생 어머니와 여학생 어머니 사이에 비율이 차이가 나는 영

양소는 유일하게 인이 해당하였다.

영양태도, 영양지식, 식습관 및 MAR의 상관관계

학생의 영양태도, 영양지식, 식습관 및 MAR의

상관관계

Table 6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영양태도, 영양지식, 식습관, 

Table 4.  Levels of nutrient intakes of subjects and nutrient adequacy ratios assessed by 24 hour recall of dietary intake

Nutrients

%RI or %AI1) NAR2)

Student Mother Student Mother
Boys

(N = 158)

Girls
(N = 199)

Boys
(N = 158)

Girls
(N = 199)

Boys
(N = 158)

Girls
(N = 199)

Boys
(N = 158)

Girls
(N = 199)

Energy 86.5 ± 23.14) 101.1 ± 22.5*** 96.7 ± 28.7 92.6 ± 21.8 0.82 ± 0.14 0.91 ± 0.12*** 0.86 ± 0.15 0.89 ± 0.13
Protein 178.6 ± 71.9 179.0 ± 47.3 173.6 ± 60.8 167.5 ± 45.5 0.99 ± 0.37 0.99 ± 0.10 0.98 ± 0.05 0.99 ± 0.03
Dietary fiber 73.5 ± 22.3 90.2 ± 32.9*** 107.0 ± 33.2 105.2 ± 32.6 0.71 ± 0.18 0.81 ± 0.20*** 0.89 ± 0.15 0.89 ± 0.14
Vitamin A 101.0 ± 53.2 111.7 ± 69.7 147.2 ± 82.2 142.9 ± 80.5 0.80 ± 0.23 0.82 ± 0.22 0.90 ± 0.17 0.90 ± 0.18
Vitamin E 181.4 ± 83.5* 165.0 ± 70.3 166.7 ± 80.4 151.8 ± 65.3 0.96 ± 0.11 0.94 ± 0.13 0.95 ± 0.11 0.94 ± 0.12
Vitamin C 134.5 ± 92.9 176.7 ± 166.4** 148.7 ± 105.1 153.9 ± 111.9 0.82 ± 0.23 0.87 ± 0.20 0.86 ± 0.20 0.87 ± 0.19
Thiamin 106.2 ± 37.2 124.5 ± 41.2*** 106.8 ± 40.3 103.7 ± 37.7 0.89 ± 0.13 0.94 ± 0.10*** 0.88 ± 0.17 0.88 ± 0.15
Riboflavin 80.1 ± 31.2 99.5 ± 34.5*** 100.7 ± 41.4 99.4 ± 38.0 0.74 ± 0.19 0.86 ± 0.16*** 0.83 ± 0.19 0.85 ± 0.18
Vitamin B6 156.2 ± 55.5 170.8 ± 54.6* 163.2 ± 61.5 156.7 ± 50.7 0.98 ± 0.06 0.98 ± 0.04 0.98 ± 0.07 0.97 ± 0.06
Niacin 129.5 ± 51.1 145.4 ± 44.6** 123.3 ± 46.1 120.8 ± 37.7 0.95 ± 0.09 0.97 ± 0.07 0.92 ± 0.13 0.94 ± 0.10
Folate 94.5 ± 35.9 88.2 ± 36.0 90.3 ± 32.7 86.5 ± 33.1 0.82 ± 0.20 0.78 ± 0.22 0.81 ± 0.21 0.78 ± 0.20
Calcium 63.2 ± 30.3 71.2 ± 28.3* 95.8 ± 39.0 100.4 ± 53.0 0.60 ± 0.22 0.68 ± 0.22** 0.81 ± 0.22 0.83 ± 0.19
Phosphorus 123.6 ± 39.9 137.9 ± 39.0 164.5 ± 54.5 161.5 ± 48.5 0.95 ± 0.09 0.97 ± 0.06* 0.97 ± 0.07 0.98 ± 0.04
Iron 114.1 ± 50.6** 99.6 ± 33.3 108.5 ± 35.3 109.8 ± 36.8 0.90 ± 0.13 0.87 ± 0.15 0.90 ± 0.15 0.91 ± 0.13
Zinc 115.2 ± 43.5 116.3 ± 32.5 112.7 ± 40.1 108.6 ± 27.5 0.92 ± 0.12 0.87 ± 0.15* 0.90 ± 0.15 0.91 ± 0.13

MAR3) 0.86 ± 0.10 0.89 ± 0.09** 0.90 ± 0.11 0.90 ± 0.09

1) Percentage value of intake compared to RI (Recommended intake) or AI (Adequate intake)   2) NAR: nutrient adequacy ratio   
3) MAR: mean adequacy ratio   4) Mean ± SD
*: p ＜ 0.05, **: p＜ 0.01, ***: p＜ 0.001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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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남·여학생 모두

에서 영양태도와 영양지식 사이에는 유의적인 상관성이 있었

으며, 남학생의 경우 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여학생은 

영양태도와 영양지식 (0.143, p ＜ 0.05), 영양태도와 식습관 

(0.267, p ＜ 0.001), 식습관과 MAR (0.220, p ＜ 0.05)간에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남학생에게서는 영

양태도와 영양지식 (0.268, p ＜ 0.001) 간의 관련성 외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

남학생과 어머니, 여학생과 어머니 간의 영양인지, 

영양지식, 식습관 및 MAR의 상관관계

남학생과 어머니, 여학생과 어머니 간의 영양태도, 영양지

식, 식습관 및 MAR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는 Table 7과 

같다. 남학생 식습관과 남학생 어머니의 식습관 간에 유의적

인 정의 상관관계 (0.246, p ＜ 0.01)를 나타내어, 어머니의 식

습관이 좋을수록 남학생의 식습관도 양호하다고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MAR과 남학생의 MAR간에 유의적

인 상관관계 (0.243, p ＜ 0.01)를 나타내어, 어머니의 영양소 

섭취가 좋을수록 남학생의 영양소 섭취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영양태도가 좋을수록 여학생의 영

양태도 (0.257, p ＜ 0.001), 영양지식 (0.189, p ＜ 0.01), 식

습관 (0.143, p ＜ 0.05), MAR (0.251, p ＜ 0.001)간에 유

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의 식습관

과 여학생의 영양태도 (0.157, p ＜ 0.05), 영양지식 (0.179, p 

＜ 0.05), 식습관 (0.159, p ＜ 0.05) 및 MAR (0.147, p ＜ 0.05)

간에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어머니의 좋은 식

습관이 여학생의 식생활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남학

생 보다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MAR과 여학

Table 5. Percentages of subjects with nutrient intakes less than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Nutrients
Students Mothers

Boys
(n = 158)

Girls
(n = 199)

Boys
(n = 158)

Girls
(n = 199)

Energy 33.5 (053)1)2) 13.6 (027)*** 24.1 (38) 20.1 (40)*

Protein 00.6 (01)1)2) 00.0 (000)*** 01.3 (02) 01.0 (02)*

Vitamin A 31.6 (050)1)2) 29.1 (058)*** 13.9 (22) 13.1 (26)*

Thiamin 28.5 (045)1)2) 11.1 (022)*** 25.9 (41) 28.1 (56)*

Riboflavin 65.2 (103)1)2) 36.2 (072)*** 38.6 (61) 36.7 (73)*

Vitamin B6 05.1 (008)1)2) 03.5 (007)**v 04.4 (07) 07.0 (14)*

Niacin 03.8 (006)1)2) 04.5 (009)*v* 14.6 (23) 08.5 (17)*

Folate 39.2 (062)1)2) 44.2 (088)*vv 38.6 (61) 45.7 (91)*

Vitamin C 33.5 (053)1)2) 24.1 (048)*vv 24.7 (39) 25.6 (51)*

Calcium 76.6 (121)1)2) 69.8 (139)*vv 39.2 (62) 39.2 (78)*

Phosphorus 10.8 (017)1)2) 02.5 (005)*** 07.0 (11) 02.5 (05)*

Iron 13.9 (022)1)2) 22.1 (044)*** 22.2 (35) 20.1 (40)*

Zinc 20.9 (033)1)2) 12.6 (025)*** 24.7 (39) 19.6 (39)*

1) % (N)   2) Energy: less than 75% of estimated energy require-
ment
*: p＜ 0.05, ***: p＜ 0.001 by chi-square test

Table 6.  Correlations among nutrition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habit, MAR of boy and girl students

Nutrition knowledge Dietary habits MAR1)

Boys Girls Boys Girls Boys Girls

Nutrition attitude 0.268***2) 0.143* 0.091 0.267*** 0.091 -0.193*

Nutrition knowledge 0.011 0.184*** 0.032 -0.032*

Dietary habits 0.078 -0.220*

1) MAR: mean nutrient adequacy ratio   2)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
*: p＜ 0.05, ***: p＜ 0.001 by Pearson’s correlation 

Table 7. Correlation of nutrition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habit, MAR between students and their mothers

Student Boys’ mothers: Nutrition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habit MAR2)

Boys Nutrition attitude -0.1401)*** -0.007 -0.022** -0.076**

Nutrition knowledge -0.154***1)
-0.138 -0.109** -0.062**

Dietary habit -0.102***1)
-0.141 -0.246** -0.097**

MAR -0.009***1)
-0.008 -0.047** -0.243**

Girls’ mothers:  Nutrition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habit MAR
Girls Nutrition attitude -0.257*** -0.118 -0.157** -0.204**

Nutrition knowledge -0.189*** -0.130 -0.179** -0.061**

Dietary habit -0.143*** -0.025 -0.159** -0.226**

MAR -0.251*** -0.058 -0.147** -0.207**

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   2) MAR: mean nutrient adequacy ratios 
*: p＜ 0.05, **: p＜ 0.01, ***: p＜ 0.001 by Pearson’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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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영양태도 (0.204, p ＜ 0.01), 식습관 (0.226, p ＜ 0.01) 

및 MAR (0.207, p ＜ 0.01)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

내어 어머니의 영양섭취가 좋을수록 여학생 자녀의 식습관

은 양호하고, 영양태도가 좋고, 영양섭취도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어머니의 영양지식은 남·여 학생 모두에서 

자녀의 영양태도, 식습관 및 MAR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중학생과 그 어머니들의 영양섭취 실태, 영양지

식 및 식습관 등을 파악하고 어머니의 영양지식과 식행동이 

자녀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중학생 357명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학생 14.8세, 여학생은 14.9세

로 차이가 없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40~44세가 각각 53.2%, 

61.8%로 가장 많았고, 남학생의 어머니 평균 연령은 42.2

세, 여학생의 어머니는 41.6세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 이

상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 이상이 59.4%로 선행연구들

에서 53.9%22)와 62.5%16)로 보고된 학력과 유사한 수준이었

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43.2%로, Kim 등4)

의 조사에서 경기도 지역 중학생 어머니 취업률이 61.7%였고, 

Oh 등22)의 서울과 경기도 지역 초등학생 고학년 어머니의 취

업률 59.6% Lee15)의 2004년에 조사된 부산지역 초등학생 

어머니 취업률 51.2%였던 것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 여성

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경향이었

다.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남·여학생의 가구 모두 300~400

만원으로 전형적인 도시형의 경제 수준이 비교적 높은 가정

임을 알 수 있다. 본 조사 대상 가정은 200만원 미만인 가정

이 남학생 3.2%, 여학생 4.0%를 차지하여, 대구 일부 지역

을 조사한 Jeong 등23)의 연구에서 가구 월평균 수입 200만

원 미만인 남학생은 55.1%, 여학생 61.8%로 조사된 것과 비

교된다.

영양태도 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적 (p ＜ 

0.001)으로 높아 영양에 관한 태도가 여학생이 더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점수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낮

은 점수를 획득한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는데 영양태도 

조사에서 ‘영양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의 인식도가 낮았고, ‘영양

교육 참석희망’ ‘영양지식을 가족에게 전달하는 정도’ ‘영양지

식의 생활실천’ 항목에서도 부정적인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기 때문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영양에 대한 태도

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평균 93%의 학

생과 어머니, 모두 최근 1년 이내에 영양교육을 받은 적이 없

다고 답하여 영양에 대한 관심 정도가 대체로 양호하였던 여

학생과 어머니들에서도 실제 영양교육에 참석한 비율은 매

우 낮았다. 이는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24)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영양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본 수혜율이 12~18세 

청소년 17.8%, 30~49세 성인여성 6%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의 경우는 전국 평균 수혜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본 조사가 시행된 시기가 2007년임을 감안할 때 학교교육과

정에서 영양(교)사가 영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

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영양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대부분 가정통신문이나 게시판을 활용한 간접적 교육이 주

된 방법이며25)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만나 이루어지는 영양교

육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중학생을 위한 영

양교육은 교과 과정 중에서 일부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중

학생의 학습수준, 행동특성 및 생활양식에 따른 적절한 영

양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Choi 등11)의 조사

에서 중학생의 61.3%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었으며, 영양교육의 적합한 교육 담당자로 영양교사를 선택

하였고 영양교육 수업방법으로는 59.4%의 학생이 조리실습

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

면서도 생활에 활용하기에 실질적인 영양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민영양관리법이 2010년 3월에 

제정되어 학교급식을 비롯한 단체급식 시설의 급식대상자의 

영양관리와 영양교육을 시행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

어 보다 나은 영양교육 환경이 조성된 것은 다행한 일로 사

료된다.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식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p ＜ 0.01)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

는데 이러한 경향은 Kang & Lee 등26) Kim 등4)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며, 다른 선행연구들27,28)에서 전체 평균 영양지

식 점수에서는 성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특정 문항에

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보고

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영양지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영양지식 습득 후 실천정도는 ‘즉각 실천 

한다’는 학생, 어머니 모두 6% 이하로 매우 낮았는데 Lee의9) 

조사에서도 역시 영양지식과 영양태도 점수간의 상관관계가 

낮아 영양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여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위주 영양교육 프로그

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영양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남·여 학생과 어머

니 모두 TV·라디오를 통해서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

생의 경우 수업을 통해 영양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남·여 

각각 10.8%, 7.5%가 응답한 반면에 인터넷을 통한 영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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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은 각각 13.3%, 24.6%에 해당하였다. 대중매체를 통한 

새로운 건강 및 식품영양정보는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 

영양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과장되

거나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된 정보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영양정보나 지식들을 전달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학

생들은 인터넷으로 영양지식을 얻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빈

번히 컴퓨터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취하는데 

익숙한 학생들에게 인터넷은 영양정보 제공과 영양교육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국한되어 있어, 대학

이나 정부기관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활성화와 개선에 대한 필요성29)과 영양교육 자료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수준에 맞는 주제와 정보전달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30)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학생에 

비해 가족에게 영양지식을 전달하는 정도가 높은 점으로 미

루어 볼 때, 어머니를 위한 전문적인 영양교육 체계가 필요

하다고 보여 진다. 유아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가정과 유아보

육시설이 연계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사된16,31) 반면, 어

머니는 전문서적 또는 강연회나 전시회를 통한 정보 수집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12) 대중매체외의 적절한 영양교육

을 접할 방법이 없는 어머니들에게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하

는 다양한 영양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

다면 올바른 정보의 습득을 통해 자녀의 영양교육으로 연계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인의 식습관 문제점으로 남학생은 ‘급하게 먹는 습관’을, 

여학생은 ‘불규칙한 식사 시간’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남학생

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5). 남·

여학생의 어머니는 식습관 문제점을 ‘불규칙한 식사 시간’, 

‘급하게 먹는 습관’, ‘과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런 

식습관 문제점은 본 연구의 식습관 조사에서 식사속도는 남

학생의 약2/3 이상이 20분 미만의 빠른 식사를 한다고 대답

한 결과와 일치하는데, Jeong 등23)의 연구에서 조사대상 남

학생의 87%와 여학생의 79%가 20분 미만의 빠른 식사를 하

는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식사시작 후 20

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식사속도

는 과식과 연관되어 과잉열량 섭취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

는데, 실제로 울산 지역 남자 중학생에서 과체중과 비만인 

경우 정상체중 학생들보다 빨리 먹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32) 빠르게 먹는 식습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 식

습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은 학생, 어머니 모두 유의한 차이

는 없었지만 ‘부모님·형제 자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

았다. 개인의 식사가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가정환경의 영향력은 크다. 부모나 손위형제, 또는 다른 

가족들이 식습관 형성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는 

식품의 선택, 조리 및 식사방법까지 결정하는 식생활 관리자

로서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학생의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켜 주는 양질의 식사 뿐 아니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식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식습

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겠다.

조사대상자들의 영양소의 섭취상태는 몇몇 영양소를 제외

하고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의 경우, 

에너지필요추정량 대비 남학생은 86.5% 여학생은 101.0%로 

남학생의 에너지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는데, 2007년 국

민건강영양조사 결과24) 12~18세 에너지 섭취비율이 남, 여 

각각 82.6%, 89.8%였던 점과 비교해볼 때 남학생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고 여학생의 에너지 섭취가 평균

적인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에

너지섭취량에 있어 차이가 난 이유 중 하나가 본 조사에서 

적용한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자기기입식 식사섭취조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섭취한 식품에 대해 실제섭취량보다 

적게 보고했거나 섭취한 식품을 누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머니의 경우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30~49세 여자 평

균에너지 섭취비율인 83.6%에 비해 높은 96.7%와 92.6%로 

필요추정량에 가까운 섭취를 하고 있었다. 영양섭취기준33) 

대비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섭취하였으나, 학생도 어머니

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영양소 섭취를 보였다. 식사 시 함께 

식사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식품섭취량이 증가하여 충

실한 식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 

식사공유도가 낮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34) 따라서 본 

연구 대상 학생들의 영양섭취상태가 양호한 점은 가정주부

인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던 점도 작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되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영양소 1

일 섭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으로 보아 본 연구대상

자들의 월소득수준이 고소득에 해당하는 점도 관계가 있었

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의 영양태도, 영양지식, 식습관, MAR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영양태도와 영양지식 간

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른 요인들에서는 

아무런 상관성을 보이지 않아 영양태도나 영양지식이 실제 

식생활이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학생은 영양태도와 영양지식, 영양태도와 식습관, 

영양지식과 식습관, 식습관과 MAR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

가 있음으로 나타나, 영양지식이나 영양태도가 식습관에 영

향을 미치고 실제 식품섭취를 통한 영양섭취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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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더 나은 점수를 획득

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항목 간의 상관관계도 유의하게 나타

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보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

들에서 중학생의 영양지식, 식습관 등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

는 일관성이 없었으며,26,27,35)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식습관이 긍정적이었다고 한 

결과와11) 영양지식과 식생활태도 사이의 상관성은 있으나 영

양지식과 식습관 사이에는 상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35)

도 있어 역시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없었으며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

고 있다. 이렇게 영양지식, 식습관, 식생활의 점수나 상관관

계의 결과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조사에 사용

되는 문항의 내용이 조사자들마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되며, 추후 이러한 인자들의 상태를 파악하여 비

교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문항으로 구성된 객관성 있는 도구

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관관계를 보기위하여 남학생과 어머

니, 여학생과 어머니 간의 영양태도, 영양지식, 식습관 및 MAR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식습관이 좋을수록 남

학생의 식습관도 양호하다고 짐작할 수 있었고, 어머니의 영

양소 섭취가 좋을수록 남학생의 영양소 섭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

가 영양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태도, 식습관, MAR 점수

가 높을수록 여학생의 영양태도, 영양지식, 식습관, MAR이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

치는 영향력은 여학생에서 남학생 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

겠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어머니의 식습관과 MAR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식습관과 MAR과 상관관계를 보인 점

은 가정에서 식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어머니의 영

향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자녀가 어릴수

록 어머니와의 상관성이 더 크게 나타나 3~6세 유아의 경

우 어머니의 영향은 식사의 규칙성, 과식정도, 외식 빈도, 간

식빈도 등 식습관에 관계된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어머니의 

영양지식 실천의도와 영양교육 요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식생활태도가 좋았다.16) 또한 취업 어머니의 초등학생들이 

미취업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으며 식

습관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되고22) 어머니가 취업한 중학생 

자녀에서 패스트푸드 섭취빈도와 식사하면서 TV를 시청하

는 식습관이 취업하지 않은 자녀에서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

다고 보고되어4) 어머니가 자녀의 식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미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

는 것은 명백한 경향이며 이는 곧 주부의 취업률 증가로 이

어지므로 가정에서 어머니의 부재 시에도 자녀들이 바람직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영양교육의 필요성

이 있다고 사료된다. 

청소년 초기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신체적 성징의 차이

가 나타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식행동 특성에서도 성별의 차

이가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영양태도, 영양지식, 영양섭취

상태 등 대부분의 조사결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우수하다고 보여 지는데, 가사에서의 역할 분담이 과거와는 

달리 성별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어

머니가 가족의 식생활을 준비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므로 

여학생은 식사준비나 음식에 대한 이해나 친밀도가 남학생

에 비해 높은 점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서 영양에 대한 지식전달도 여학생이 더 잘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밀접

하여, 자녀의 식생활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양지식이나 식습관

의 영향이 여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영양교육은 간접적으로 자녀

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나, 남학생의 

경우는 어머니를 통한 영양교육도 필요하나 학생 본인을 대

상으로 한 적극적인 방법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학교는 위치별로 살펴보면 도시형으

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월평균 수입이 높은 가정이 많은 

편이다. 다양한 계층의 가정이 표집 되지 못하였으므로 어머

니의 학력이 저학력이거나 월평균 수입이 낮은 경우에도 어

머니의 영양태도와 영양지식이 자녀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

조사에서 설문지의 회수율이 50%로 설문에 응하지 않은 즉, 

조사에 비우호적인 나머지 50% 대상자들의 의견이 반영되

지 못한 점도 제한점으로 지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어머니의 영양지식과 식행동이 자녀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대구지역 중학생 357명 

(남학생 158명, 여학생 199명)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영

양태도, 영양지식, 식습관, 식사섭취상태 등에 대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조사ㆍ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남학생의 어머니 평균 연령은 42.2세, 여학생의 어머니

는 41.6세이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남학생의 어머니 46.8%, 

여학생의 어머니 43.2%로 가장 높았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

지고 있는 경우는 남학생이 41.1%, 여학생 43.2%이고, 월평

균 수입은 남학생 가정이 381만원, 여학생 가정이 391만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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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태도 점수는 총 15점 만점에 남학생은 평균 10.47

점, 여학생은 11.24점으로 여학생이 유의적으로 (p ＜ 0.001) 

높았으며, 남학생 어머니는 11.81점 여학생 어머니는 12.09점

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영양지식 점수는 20점 기준으

로 남학생 15.43점, 여학생 16.13점으로 역시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p ＜ 0.01) 높게 조사되었고 

어머니 점수는 약 17점으로 차이는 없었다. 식습관 점수는 15

점 만점에 남학생 10.84점, 여학생 11.13점, 남학생 어머니 11.50

점, 여학생 어머니 11.62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 조사대상자들은 본인의 식습관 문제점으로 남학생은 

‘급하게 먹는 습관’을, 여학생은 ‘불규칙한 식사시간’을 들었

고 어머니들은 ‘불규칙한 식사시간’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학

생들과 비슷한 식습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

습관 형성에 영향을 준 인자로 학생, 어머니 모두 ‘부모님·형

제자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올바른 식습관을 위

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반영하였다. 또한 영양교육의 기

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여학생에서 유의적으

로 (p ＜ 0.01) 높게 나타났고, 50% 이상의 어머니가 참석을 

희망하여 학생과 어머니를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4) 섭취량이 가장 낮은 영양소는 칼슘이며, 남학생은 권장

섭취량의 63.2%, 여학생은 71.2%였으나, 어머니들은 권장섭

취량 수준을 보여 양호하였다. 영양소 섭취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계산한 MAR 점수는 여학생이 0.89로 0.86인 남학생

보다 유의적으로 (p ＜ 0.01) 높았으며, 어머니들의 평균 영양

소적정도는 0.90이었다.

5) 남·여학생 모두 영양태도와 영양지식 점수 간에 상관성

이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영양태도와 식습관, 영양지식과 

식습관, 식습관과 MAR간에도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어

머니와 학생자녀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의 식

습관과 MAR이 각각 어머니의 식습관과 MAR과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과 그 어머니 사이에는 어머

니의 영양태도, 식습관, MAR이 여학생 자녀의 영양태도, 영

양지식, 식습관, MAR과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영향이 여학생 자녀에게 미치는 영

향이 남학생과 어머니 사이에서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은 아동이 식생활 관련 행위를 학습하고 습관을 형성

하는 환경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어머니

는 식생활 관리자로서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영양

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계획으로 학생의 영양 요구량을 충족

시켜 주어야 하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식사환경을 제공함

으로써 자녀들이 건전한 식습관과 합리적인 식생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한다. 따라서 어머니들에 대한 영양

교육이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 뿐 

아니라 교육방법에 대한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학생들의 영양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이 학생들의 

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리 적용될 필요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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